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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설명
2021년 철거 전까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조명을 받았던 스코틀랜드
의 롱아넷(Longannet) 발전소 굴뚝. 사진 © StewartAttwoodPhotography.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청정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분석해 
공개한다. 현재 글로벌 탄광 트랙커(Global Coal 

Mine Tracker),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Global Coal Plant Tracker), 글
로벌 가스 기반시설 트랙커(Global Gas Infrastructure Tracker), 글로벌 화
석연료 기반시설 트랙커(Global Fossil Infrastructure Tracker), 유럽 가
스 트랙커(Europe Gas Tracker), 콜와이어(CoalWire) 뉴스레터, 인사이
드 가스(Inside Gas) 뉴스레터, 글로벌 가스발전소 트랙커(Global Gas Plant 
Tracker), 글로벌 화석연료 데이터베이스(Global Registry of Fossil Fuels), 
글로벌 제철소 트랙커(Global Steel Plant Tracker),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포
털(Latin America Energy Portal), GEM.위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globalenergymonito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대기 오염
의 해결방안과 더불어 오염 추세 및 원인,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독립 연구 기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energyandcleanai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3G
E3G는 기후안전 세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독립적
인 기후변화 싱크탱크다. E3G는 신중하게 정의한 결

과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선택된 부문 간 연
합체를 구축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e3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라클럽
시에라클럽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풀뿌리 
환경단체로, 수많은 회원과 서포터들이 있다. 시에라클럽은 모
든 인간이 야외와 자연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풀뿌
리 캠페인, 대중 교육, 로비, 법적 활동들을 통해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남아있는 야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sierraclu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솔루션(SFOC)
기후솔루션(SFOC)은 보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16년 한국에서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다. 기후솔루션은 에너지 •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 경제, 금
융,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비영리단체들과의 긴밀한 협
력 하에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forourclimate.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키코 네트워크
키코 네트워크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연구

를 수행하며, 국가적·국제적 수준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석탄화력발
전 설비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하는 일본의 환경 NGO다. 자세한 정보는 www.kikonet.org/?cat=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지부(CAN EUROPE)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지부(CAN EUROPE)는 위험한 기
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유럽의 대표적인 NGO 연합이다. 
170여 개의 회원 단체가 유럽 38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1,500개 이상의 NGO와 4,700만 명 이상의 시민을 대표하

는 CAN Europe은 유럽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기후, 에너지 및 개발 정책을 
촉진한다. 자세한 정보는 caneurop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 및 환경에 대한 법률 이니셔티브
(LIFE)
LIFE는 생물 다양성 핫스팟, 동·식물상을 보호하

고,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며,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도가 저
탄소 개발 경로를 채택 및 이행하고 기후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 과학, 옹호를 독특한 조합으로 적용하는 국가 차원의 공익 환경법 단체
다. 자세한 정보는 thelifeindia.org.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단체 
(BWGED, BAPA, & WKB)
방글라데시 대외부채 실무그룹(BWGED)은 방글
라데시의 환경, 인권,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하고 더러운 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
한 정보는 Bwged.blogspot.com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방글라데시 포리베시 안돌론(BAPA)은 방글라
데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이고 단합된 강
력한 시민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자세

한 정보는 Bapa.org.b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터키퍼 방글라데시(WKB)
는 산림 자원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의 수질과 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
률 시행, 현장 조사,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aterkeepersbanglades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석탄발전소 추이 조사 소개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는 모든 석탄발전기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사업
제안된 모든 신규 발전기(30MW이상 용량)를 확인하고 지도상에 표시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에 의해 개발됐으며, 각 발전
소를 기록하기 위해 각주가 달린 위키 페이지를 이용하고 1년에 두 번씩 업데
이트 한다. 자세한 정보는 트랙커 방법론을 참조.

제작
샤를린 윌과 미미 헤프트가 디자인. 추가 디자인과 페이지 구성은 데이비드 
반 네스 작업.

허가 및 저작권
본 출간물을 교육이나 비영리 목적으로는 출처를 밝힌다면 저작권자의 허가
를 따로 구하지 않고 전문, 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재생산될 수 있다. 재판매나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 저작
권© 글로벌에너지모니터 외. 2022년 4월.

추가 자료
사업이 제안됐거나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추가 데이터는 글로벌 석탄
발전소 트랙커(GCPT)의 결과를 행정구역, 국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20개 이
상의 표들로 제공하는 GEM 웹사이트의 요약 자료(Summary Data)를 참고
할 수 있다. GCPT데이터에 기반한 보고서의 링크는 GEM웹사이트의 보고서 
및 브리핑 (Reports & Briefings)에서 열람 가능하다. GCPT의 1차 데이터는 
GEM웹사이트의 데이터 다운로드 (Download Data)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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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  79개국에서  2,400개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총용량은 거의 2,100기가와트(GW)에 달한다. 189개 이상의 발전소에서 
추가로 176GW의 석탄발전 용량이 건설 중이며, 296개 발전소에 280GW가 
계획되어 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선진국에서 
2030년까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를 폐쇄하며,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이를 곧 뒤따라야 한다.

2021년,  석탄부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정상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막을 내렸다. 석탄발전에 관한 정상회의 결과에는 
완전한 탈석탄을 위한 시기나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상회의 준비 
및 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후선언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탈석탄 및 발전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사실상 폐쇄 날짜가 정해진 석탄발전소 수는 750개(550GW)로 거의 2배 
증가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설비의 5%인 170개 발전소(89GW)만이 탈석탄 
시기나 탄소중립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도 해당 발전소 중 일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폐쇄될 예정이다.

COP26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의 끝은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2021년에  가동  중인  석탄  설비는  18.2GW 증가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둔화된 지 1년이 지난 코로나19 이후의 반등이다. 전 
세계에서 석탄발전소 개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예외였다. 
선진국에서 다른 국가를 도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다수 국가들은 기후과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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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기한을 훨씬 넘어서까지 자국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헛된 약속에 매달리고 있다. 또한, 
석탄 발전량은 2021년에 9%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의 4% 감소에서 반등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2021년 전 세계 석탄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의 기록적인 상승은 
모두 석탄의 단계적 감축(phasedown)에 동의한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구체화하고 있다.

2021년 주요 지표
	■ COP26에서 국가들은 전례 없이 많은 수의 탈석탄, “신규 석탄발전 

중단”, “해외 신규 석탄/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중단”, 
“넷제로(net zero)” 선언을 발표했으며, 사실상 폐쇄 날짜가 정해진 
석탄발전소 수는 750개(550GW)로 거의 2배 증가했다.

	■ OECD 국가에서 기존 석탄발전 용량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180GW 
만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미국과 
독일의 발표대로 2030년 탈석탄이 이루어진다면 그 비율은 3분의 2로 
증가할 것이다.

	■ 비OECD 국가에서 석탄발전 용량의 10% 미만이 2050년까지 폐쇄될 
예정인데, 이는 IPCC에서 지구 온난화를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권고한 탈석탄 연도다. 

	■ 2021년  1월  기준,  41개에서  감소한  34개  국가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제안을 보유하고 있다.

	■ 일본, 한국, 중국 정부가 모두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COP26에서 G20 회원국 모두 지원 중단을 
약속했다.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를 위해 남아있는 
주요 공적 금융지원 기관은 본질적으로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석탄 설비는 2021년에 18.2GW 증가했다. 
시운전에  들어간  신규  용량  45GW 중  절반  이상(56%)을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은 2020년보다 
느린 속도였지만 4년 연속 감소했다. 

	■ 사업추진 중인 총 석탄발전 용량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에 
증가한 후, 다시 525GW에서 457GW로 13%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착공 전 석탄발전 용량은 280GW에 이르며,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석탄 설비를 합한 용량에 상응한다.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op26_auv_2f_cover_deci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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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2 1년  말  기준  2 0개국 에서  176 G W의  석탄발전  용량이  건설 
중이었으며, 이는 2020년(181GW)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중국은 
처음으로  해당  용량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으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가 약 3분의 1(37%)을 차지했다.

	■ 중국에서 2021년에 33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착공되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최고치이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총 착공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한다.

	■ 2021년 미국의 석탄발전 폐쇄 용량은 2019년 16.1GW에서 2020년 
11.6GW, 2021년 6.4GW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5GW를 폐쇄해야 하는데, 이는 
2015년 미국의 사상 최대 폐쇄 규모인 21.7GW수준이다.

	■ 2 0 2 1년  2 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폐쇄한  용량 은  1 2 .9 G W를 
기록했으며, 독일(5.8GW), 스페인(1.7GW), 포르투갈(1.9GW)에서 가장 
많은 용량이 폐쇄됐다. 포르투갈은 탈석탄 목표였던 2030년보다 9년 
앞선 2021년 11월에 탈석탄 사회로 접어들었다.

	■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이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에서 전력 과잉생산 및/또는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및 기타 지원 방안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최근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 들이  노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규 발전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탄소 포집 및 기타 “청정 
석탄” 기술 사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은 석탄발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확실하고 
고비용이며, 시급한 과제인 탈석탄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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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데이터 요약

1. 해당 수치는 30MW 이상 용량의 발전기 폐쇄만을 포함한다. 2022년 3월 기준 지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6MW 이상 용량의 발전기들이 최소 5.2GW 폐쇄되었다. 

2021년 중국에서 급증한 신규 석탄발전소(25.2GW)로 인
해 다른 국가에서 폐쇄된 석탄발전 용량(25.6GW)이 거의 
상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이 증가
했다(그림 1).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시운전에 들어간 석탄
발전 용량은 총 45GW인 반면, 폐쇄된 용량은 26.8GW에 
그쳐 전체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은 18.2GW 순증을 기록했
다(검은색 선). 2020년에는 다소 증가한 신규 석탄발전 설
비용량 추가(56.8GW)와 폐쇄된 용량(45.3GW)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11.5GW의 순증을 기록했다.

2021년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설비용량 25.2GW는 전 
세계에서 추가된 설비용량의 56%를 차지했다(그림 1, 파
란색 막대). 2021년 중국에서 폐쇄된 석탄발전 용량은 
1.2GW에서 2.1GW로, 이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폐쇄된 
용량 중 최저 수치다1.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탄발전 계획을 축
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이 감소했다(회색 선). 그러나 2021년 
폐쇄 속도 둔화로 인해 이 추세는 주춤하고 있다. 2021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폐쇄한 용량은 12.9GW를 기
록했는데, 이는 2021년 전 세계 석탄발전 폐쇄 용량의 거
의 절반(48%)을 차지한다. 독일(5.8GW), 스페인(1.7GW), 
포르투갈(1.9GW) 3개국이 유럽의 석탄발전 폐쇄를 주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 폐쇄된 석탄발전 용량은 2021년 약 
6.4GW에서 9GW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사업추진 중(공표, 예비 허가, 허가 및 건설 단계)인 총 석탄
발전 용량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에 증가한 후, 다
시 525.2GW에서 456.5GW로 13% 감소했다. 신규로 제안된 
석탄발전 설비용량 109GW는 2021년에 취소되었는데, 이는 
현재 공표(107.6GW) 또는 예비 허가(104GW)에 해당하는 
용량이며, 허가된 석탄 발전 용량(68.7GW)을 초과한다.

그림 1: 2000~2021년 전 세계 신규가동 및 폐쇄 용량과 순증감 (단위: GW)
중국 = 하늘색, 인도 = 보라색, 기타 = 노란색, 미국 = 빨간색, 유럽연합27 = 남색,  
순증감=검은 실선, 중국을 제외한 순증감=회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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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총 15개국에서 신규 석탄발전 설비가 시운전에 들
어갔다. 시운전에 들어간 신규 설비용량의 절반 이상(56%)
은 중국(25.2GW)이 차지했고, 나머지 14%는 인도(6.4GW), 
11%는 동남아시아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17%는 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차지했다.

2. 기타 (6개국) = 터키, 세네갈,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 중인 석탄사업에 대한 중국의 점유
율은 55%(251GW)로 7% 증가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중국
이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설비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3). 아래 표시된 바와 같이, 이는 
착공 전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만 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림 2: 2021년 건설된 국가별 석탄발전 설비용량 (단위: G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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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2021년 건설 중 & 착공 전 단계의 전 세계 석탄발전 설비용량 (단위: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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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년 이후 석탄발전소 착공 최대
중국의 기후목표는 아직 석탄발전 설비용량 감축으로 이
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재개된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로 인해 2021년 착공이 2년 연속 가속화되었다. 이를 종합
할 때, 2021년 33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착공되었
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최고치이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총 착공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한다(그림 4).

또한, 2021년에 25GW 용량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통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
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총량보다 많은 규모이다. 발전소 폐
쇄 속도 역시 둔화했으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석탄발
전 용량이 감소하는 동안 중국의 용량은 계속 증가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석탄발전이 확대되는 핵심 요인으로
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불충분, 각 지방정부가 고립된 
단위로 설비용량을 계획하는 구식 계통 계획과 운영, 그리
고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로 전송하려는 중앙정부 정

책과 전기의 현지 생산을 우선시하는 동부 해안 지방정부
의 정책 사이의 갈등 등이 있다.

2021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
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
라는 국가 약속의 일환으로 2021~2025년 “석탄 소비 증가
를 엄격히 제한”하고 2026~2030년 석탄 소비를 “단계적으
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2030년까지 2025
년 수준 이하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석탄 소비
가 2025년까지 정점에 도달하거나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2026~2030년) 동안 정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석탄 소비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
며 한 걸음 나아갔지만, 2025년 또는 그 이후까지 계획된 
석탄 소비 증가는 UN과 주요 연구 기관에서 파리협정 목
표 달성을 위해 요구한 즉각적인 연간 석탄 사용량 감축과 
여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사업허가 재개
2021년 중국 지도부가 “고 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강조함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 사업 허가가 본질적
으로 동결되었다.

2021년 하반기에 중국은 석탄 대란과 석탄발전 부족을 겪
었고, 9월에 전력 부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절반 이상
의 지역에 전력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석탄 지지세력은 
이 전력 위기를 활용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쓰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전력 위기는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 부족과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정치권 변화의 바람으로 인해 2022년 초
에 석탄발전소 허가가 재개되었으며, 연초 첫 6주 동안에
만 최소 7.3GW의 신규 설비용량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허가 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
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석탄발전 용량 증
가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발전소) 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요
를 증진하기 위해 최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승인과 건
설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했다.

2022년 1월 중국 전기 위원회는 석탄발전 용량이 2025년까
지 2021년 수준에서 120GW, 2030년까지는 150GW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예측이 정부 목표와 일치한다
면, 이는 지방정부와 전력회사들에게 더 많은 사업을 허가 
및 착수할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러한 전
권 위임은 국영 전력회사와 지방정부가 시장 점유율을 확
보하기 위해 “석탄을 향한 돌진”을 서두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폐쇄 예정인 석
탄발전소를 예비력으로 계통에 유지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했으며, 이는 발전소 폐쇄 속도의 둔화로 이어진다.

2021년 대부분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구이저우, 내몽골, 산
시(산서), 산시(섬서), 간쑤 등 전력 수출 지역에서 착수되었
다(그림 6). 해당 지역 중 다수는 풍력·태양광 발전의 주축
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부지역 전력을 동부지역
으로 송전하는 계획이 청정 송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중국 
최대 전력망 국유기업 ‘국가전망공사(State Grid)’의 주장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은 계속해서 석탄화력발전에 크
게 의존하고 있다.

https://foreignpolicy.com/2021/10/07/china-energy-crisis-electricity-coal-pricing-renewables/
https://foreignpolicy.com/2021/10/07/china-energy-crisis-electricity-coal-pricing-renewables/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2/18/content_5674530.htm
https://www.ndrc.gov.cn/xwdt/tzgg/202107/t20210723_1291350.html?code=&stat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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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조건에서 석탄발전소 다수가 가동하지 못하고, 
낮은  강수량으 로  인해  수력  발전량도  줄 어들었던 
2020~2021년 겨울 전력 부족 사태 이후, 후난은 제14차 에
너지 5개년 계획에서 8개의 화력발전 사업을 발표했다. 후
난이 속한 중앙 계통 지역은 최대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에
도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 여전히 계통 관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인 저장, 장쑤, 광
둥, 산둥에서도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서부지역의 전력 수입이 해당 지역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발전소의 수요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20~50년인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석
탄발전 부문의 고착화는 더욱 심해지고 석탄 의존도가 높
아질 것이다.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설
비용량을 건설하고 가동할 여지가 없다.

신규 투자를 청정에너지 설비용량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중
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불필요한 발전 
용량 과잉을 회피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중국의 전력 부문
이 전 세계 화석연료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모든 신규 투자를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유도
해야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중
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달성한 성장을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연간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의 두 배도 안 되는 규모의 설치만 필요하다.

그림 4: 2016~2021년 중국 및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연간 신규 석탄발전소 착공 (단위: GW)
중국 = 파란색,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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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은 6년 연속 증가했다. 평균 전
력 수요 증가율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청정에너
지 성장 가속화가 필요하다. 2021년 전력 수요 증가는 코로
나19 이전 평균보다 두 배 빨라 석탄화력발전이 일회성으
로 급증했다(그림 5). 

2025년까지 청정전력 생산을 확대한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이용률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정부의 기후목표
가 2020년대 후반까지 배출량 증가를 허락하기 때문에 석
탄발전 용량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석

https://www.china5e.com/news/news-1106582-1.html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2

보고서  |  2022년 4월  |  10글로벌에너지모니터 (GEM),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 E3G, 시에라클럽, 기후솔루션(SFOC), 
키코네트워크,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지부, 산림 및 환경에 대한 법률 이니셔티브(LIFE), 방글라데시 그룹

탄발전소 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상기 기후목표
와 직접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석탄발전 

용량과잉은 석탄으로부터 전환을 더욱 어렵고 비싸게 만
들 수 있다.

그림 5: 2016~2021년 중국의 연간 발전량 변화 (단위: TW·h)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월간 전력통계; 전년 대비 매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추이.
코로나19 이전 수요 증가(2016~2019년 평균) = 점선
풍력 = 하늘색, 원자력 = 주황색, 태양광 = 빨간색, 바이오매스 = 청록색, 수력 = 남색, 천연가스 = 회색, 석탄 =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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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21년 지역별 사업 현황 변동에 따른 중국의 석탄발전소 계획 (단위: GW)
시운전 = 보라색, 착공/재착공 = 빨간색, 신규 프로젝트 착수/재활성화 = 분홍색, 허가 =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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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 중단: 마지막 석탄발전소 착공을 향한 진전

2021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석탄발전 사업제안의 붕괴 가속화

3.  이 중 22개국은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Global Coal Plant Tracker)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은 여러 국가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약속과 더불어 착
공 전 석탄발전 사업의 대대적 취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으
로부터 전 세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석탄 의제에 중점을 둔 COP26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이전 
요청을 기반으로, 11월 글래스고 COP26에서 상당한 진전
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탈석탄 전환에 동력을 창출했다.

2021년 9월 E3G/GEM 분석에 따르면 파리협정 이후 착공 
전 단계 신규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이 76% 폭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착공 전 석탄
발전 용량은 280GW에 이르며,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석탄 설비를 합한 용량에 상응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신규 석탄발전 사업제안 규모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57%(158GW)로 7%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제안 규모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할 때, 65개국이 신규 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여기에서 표 참조),3 이는 2021년 1월 기
준 36개국에서 증가한 수치다. 불과 1년 만에 신규 석탄발
전 중단을 선언한 국가의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은 국
가들이 신규 석탄발전에서 멀어지는 속도를 보여준다. 현
재 많은 국가에서 신규석탄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더 많은 
국가에서 정치 연설, COP26에서 석탄에서 청정전원으로
의 전환 선언(Global Coal-to-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의 ‘신규 석탄발전 중단 ’ 조항에 서명, 또는 신
규 석탄발전 금지협약(No New Coal Power Compact)에 
동참을 통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림 7: 중국을 제외하고 2021년 착공 전 계획을 보유한 국가 (단위: GW)
공표 = 파란색, 예비 허가 = 노란색, 허가 =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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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coal-plant-tracker/
https://ukcop26.org/end-of-coal-in-sight-at-cop26/
https://unfccc.int/news/un-chief-calls-for-immediate-global-action-to-phase-out-coal
https://www.e3g.org/news/coal-cop26-no-new-coal-is-now-the-norm/
https://www.e3g.org/publications/no-new-coal/
https://public.tableau.com/app/profile/oyku.senlen2432/viz/NNCTableBoomandBust/NNCTableA
https://ieefa.org/ieefa-pakistan-announces-no-new-coal-fired-power/
https://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https://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https://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https://www.poweringpastcoal.org/news/member-news/ppca-commends-launch-of-pledge-to-end-new-coal
https://www.poweringpastcoal.org/news/member-news/ppca-commends-launch-of-pledge-to-end-new-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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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2년 초에 34개국이 여전히 석탄을 고려 중이며(그림 
7 및 부록 B),4 이는 2021년 1월 기준 41개국에서 감소한 수
치다.5 체코, 콜롬비아, 지부티,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파

4.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지부티, 콩고 민주 공화국,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오만,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추가 
12개국에서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건설 중인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그림 7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3개국(한국, 이란, 
그리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5. 니제르에서 사업 1건이 재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매년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2015년부터의 석탄발전소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수정하기 
때문에, 이전 붐 앤 버스트나 기타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가 일부 바뀌기도 한다.

푸아뉴기니,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계획이 모두 
취소되었거나 취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로 추진 중인 석탄발전 용량을 점점 장악하며 
다른 국가의 진전을 상쇄하고 있는 중국
전 세계에서 신규석탄발전 사업제안 추세는 각기 다른 역
학을 가진 세 블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8).

그림 8: 2015~2021년 현황별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 및 사업제안 (단위: GW)
OECD/EU = 왼쪽, 중국 = 중간, 비OECD 국가 = 오른쪽
공표 = 하늘색, 예비 허가 = 노란색, 허가 = 주황색, 건설 = 빨간색, 가동 중= 보라색, 2010년 이후로 폐쇄 = 암녹색, 2030년까지 폐쇄 예정 = 연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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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체국이 남아 있지만, 다시 축소되는 OECD의 석탄발전 사업제안
OECD 국가들은 계속해서 신규 석탄발전에서 등을 돌리
고 있다. 회원국의 86%는 현재 고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용
량이 없다.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
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설비용량을 신속하게 폐쇄해야 
한다는 집단적 필요성에 관해 OECD 회원국들이 명확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폴란드, 멕시코, 일본, 
터키 등 6개국은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2021년에 수정된 2020~2034년 발전 및 송전 
확장 계획에 신규 석탄발전을 계획하지 않았으므로 나머
지 계획된 설비는 취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콜롬비아를 목
록에서 제외했다. 몇몇 OECD 프로젝트는 현재 고가이고, 
비효율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청정 석탄”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 참조).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최근 사업제안을 포함해 OECD에 
남아있는 프로젝트 다수는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멕시
코 연방전력공사(CFE)는 제안된 1.4GW를 폐기할 것이
라 밝혔으며(멕시코는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했다), 호주에서는 기존 석탄 설비의 열악

한 경제성으로 인해 제안된 1GW 프로젝트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 추
진에 따라 단 한 건의 프로젝트가 생겼으나, 고비용과 국가 
보조금 의존도를 감안하면 결실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일
본의 J-POWER는 1981년에 건설된 500MW 초임계 석탄화
력발전소인 마츠시마 2호기에 가스화 설비를 추가할 계획
이다. 이러한 새로운 추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효과는 제한적이며 국내외에서 일본의 기후선
언과 모순된다.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의 500MW 
웽치나 발전소는 EU 기후정책과 석탄의 경제성 쇠퇴로 인
해 건설되지 않을 예정이다. 터키는 OECD 신규사업제안 
규모의 74%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신규로 추진 중인 석탄
발전 용량이 6번째로 큰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 친
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극심한 반대 여론과 
자금 조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강력한 
반발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HEMA 아마스라 
발전소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OECD 국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에서 다룰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신규 석탄발전 중단을 향해 나아가는 비OECD 국가
전 세계(중국 제외)에서 신규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27개국이 총 108GW 용량의 신규 사업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부록 B). 2021년 기준 해당 국가 중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제안이 모두 보류되거나 취소된 것
으로 추정된다.

2022년에는 이집트가 COP27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제 아
프리카 대륙에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의 종말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2021년 7월 이후 3개국(코트디부아
르, 모로코, 지부티) 줄어든 12개국에 여전히 신규 석탄발
전 계획이 있지만, 이 중 7개국은 고려 중인 발전소가 단 하
나뿐이며, (작년 시진핑 주석의 발표에 따른) 중국의 주요 
핵심 공적 금융 상실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역풍으로 인
해 아프리카의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OP27은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부를 지
원하여 신규 석탄발전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기회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현재 중국을 제외한 사업제안 
규모의 65%를 차지한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탈석
탄을 향한 정치적 신호와 더불어 인도의 국가 차원의 약속
과 심각한 경제적 역풍은 2022년 한 해 동안 제안된 석탄발
전이 더 많이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 베트
남, 라오스에 아직 제안된 계획이 상당량 남아 있지만, 지
속적인 정치적 대화와 에너지 계획 과정을 통해 신규 석탄
발전과 관련된 리스크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석탄발전 제안이 감소하면서 신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남반구 저개발국의 저명한 옹호자들 역시 등장했는데, 그 
예로 신규 석탄발전 금지협약의 공동의장이 된 스리랑카
가 있다. 모로코와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국가도 제안된 석
탄발전소를 취소하기로 약속한 COP26 ‘석탄에서 청정전원
으로의 전환 선언’에 서명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2.8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용량을 발표하겠다는 2021년 3월 예
고에 바로 뒤이어 2021년 6월경 경로를 수정하고 에너지 전
환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 중단을 발표했다.

https://www.oecd.org/publications/phasing-out-unabated-coal-d6c4a08d-en.htm
https://www.bnamericas.com/en/news/colombia-unveils-long-term-energy-expansion-plan
https://www.jornada.com.mx/notas/2021/11/12/economia/cfe-no-construira-centrales-de-carbon-para-generar-energia/
https://www.jornada.com.mx/notas/2021/11/12/economia/cfe-no-construira-centrales-de-carbon-para-generar-energia/
https://www.poweringpastcoal.org/news/member-news/ppca-commends-launch-of-pledge-to-end-new-coal
https://www.poweringpastcoal.org/news/member-news/ppca-commends-launch-of-pledge-to-end-new-coal
https://www.gem.wiki/Collinsville_(Shine_Energy)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CONSOL_Energy_Mining_Complex_power_station
https://www.post-gazette.com/business/powersource/2020/11/22/Consol-coal-power-plant-carbon-capture-Pennsylvania-mine/stories/202011220055
https://www.gem.wiki/Matsushima_power_station
https://beyond-coal.jp/en/news/matsushima-genesis-env-go/
https://beyond-coal.jp/en/news/matsushima-genesis-env-go/
https://www.wnp.pl/budownictwo/polska-elektrownia-na-zgazowany-wegiel-coraz-mniej-realna,432424.html
https://www.gem.wiki/Leczna_Power_Station_(Enea)
https://gem.wiki/HEMA_Amasra_power_station
https://www.voanews.com/a/south-central-asia_pakistan-decides-against-new-coal-fired-power/6199512.html
https://www.reuters.com/article/us-bangladesh-energy-climate-change-coal-idUSKCN2E410H
https://jakartaglobe.id/news/indonesias-presidency-has-historic-opportunity-for-netzero-g20-sharma
http://ieefa.org/wp-content/uploads/2021/09/Vietnam-PDP8-Signals-Policy-Confusion-About-the-Economics_Thu_Vu_Sept_2021.pdf
https://ieefa.org/ieefa-coal-lock-in-in-southeast-asia-presents-a-challenge-for-the-asian-development-banks-coal-retirement-plan/
https://www.poweringpastcoal.org/news/member-news/ppca-commends-launch-of-pledge-to-end-new-coal
https://www.presidentsoffice.gov.lk/index.php/2021/11/02/sri-lanka-proud-to-be-a-co-lead-of-global-energy-compact-for-no-new-coal-power/#:~:text=Sri Lanka is proud to,”, said President Gotabaya Rajapaksa.&text=“Sri Lanka recently restricted the,soil degradation, and biodiversity impacts.
https://gem.wiki/Unnamed_Malaysia_coal_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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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전 세계적인 전환
으로 인해 중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더 
이상 해외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행

6. 특히, 중국의 해외 발전사업 참여는 자금 조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계약과 더불어 보일러, 터빈, 발전설비 판매 역시 
중요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다.

할 경우, 더 많은 국가에서 남은 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이
며 2022년까지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고갈되는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일본, 한국, 중국 정부가 모두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
적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 2021년 기후회
담을 앞두고 G20 회원국 모두 지원 중단을 약속하며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의 문이 2021년을 마지막으
로 닫혔다.

다자개발은행의 석탄발전 금융지원 철수를 감안할 때, 일
본, 한국, 특히 중국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최후의 대
출 기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주목할 만하
다. 3개국과 G20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해외 신규 석탄발
전소를 위한 공적 금융지원 기관은 더이상 없다고 해도 무
방하다.

시진핑 주석이 2021년 9월 UN 총회에서  “해외에 신규 석
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상기 선언에 가장 큰 영향은 중국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식에 이어 중국은행(BOC)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 및 탄광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의 글로벌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트랙커(Global Coal Public Finance Tracker)에 따
르면 현재까지 중국은 총 52.8GW 용량의 56개 해외 석탄
발전소에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 중국의 발표가 향후 공적
자금 조달을 배제할 경우,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다른 자
금 조달 방안이 국제적으로나 유치국 자체적으로도 없으
므로 56개 석탄발전소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6

2021년 GEM/CREA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
는 석탄발전소들이 취소되면 아시아(중국과 인도 제외)에
서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단 8개
국에 22GW만 남게 된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 중인 거의 모든 석탄화력 프로젝트
가 중국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주요 재
정 지원국이므로, 아프리카에서 발전소 사업이 취소되면 
제안된 석탄발전의 15.9GW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금 조달 중단 선언의 진의와 범위는 아직 
미지수이다. 시진핑의 성명서에서 “신규”라는 용어를 사용
한 것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과 발표 이전부터 계획·추
진 중인 사업은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몇몇 프로젝트
를 제외하고(텍스트 상자 참조), 현재까지 중국이 공공은
행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는 56개 석탄발전
소 사업을 중단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석탄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금융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상당한 국가 보
조금과 국내 민간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신규 석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제안한 국내 은행들 
중 많은 수가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에 자금을 조달할 만
큼 충분히 자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도전이 될 것
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제안된 석탄발전 용량확대 사업이 건
설 또는 가동 단계로 넘어갈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https://finance.sina.com.cn/money/bank/gsdt/2021-09-25/doc-iktzscyx6250825.shtml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coal-public-finance-tracker/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coal-public-finance-tracker/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1/11/Briefing_Chinas-withdrawal-from-overseas-coal-potential-drops-pipeline-to-22-GW_CREAGEM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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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선언 집계: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전 세계 석탄발전소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
소 배출원이며, 발전용 석탄 사용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배출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량 감축 방안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모델링에 따르면, 이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
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
회의(COP26) 준비 및 회의 기간 동안, 국가들은 전례 없는 
수의 탈석탄, “신규 석탄발전 중단”, “해외 신규 석탄/화석
연료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중단”,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후목표와 발표가 완전히 
이행된다면 탈석탄 및 발전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	 370개 이상의 석탄발전소(290GW)는 사실상 폐쇄 날짜
가 정해졌다. 글래스고 정상회의 준비 기간 및 회의 기

간 동안 제시된 선언 이후, 총 용량 550GW(전 세계 석
탄발전 용량의 26%)에 달하는 전 세계 750개의 석탄화
력발전소에 단계적 폐쇄 날짜가 부여됐으며, 1,600개 
발전소(1,420GW)가 탄소중립 목표에 포함됐지만 폐쇄 
결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750개라는 수치는 글래스고
에서 막을 내린 야심 찬 2020~2021년 정상회의에 앞서 
단계적 폐쇄 날짜가 주어졌던 380개 발전소(260GW)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	 현재 가동 중인 설비의 5%인 170개 발전소(89GW)만
이 어떠한 기후약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연
된 발전소는 글래스고 정상회의 이전의 2,100개 발전
소(1,800GW)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	 90개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88GW)은 “신규 석탄발전 
중단” 및 신규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조달 중단 약속으
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 이외의 지
역에서 계획된 전체 석탄발전소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중국의 자금 조달 중단 선언에 영향받는 석탄발전소
2021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
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모잠비크의 은콘데지 
에너지 대변인은 중국이 자사에서 제안한 은콘데지 발전소와 같
은 “첨단”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2019년, 은콘데지 에너지는 중국기계설비공사(CMEC)와 해
당 발전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변인은 아
직 자금 조달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CMEC가 계속해서 프로젝트
에 전념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중국 대사는 남아공에 제
안된 무시나-마카도 발전소(새로운 산업지구에 자가발전을 제공
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1.3~3.3GW 석탄발전소)에 중국 국유기
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중국에너지(China Energy)는 술라웨시 라보타 발
전소 확장을 위한 장비 공급 입찰을 수주했다. 2021년 8월, 중국
에너지는 해당 프로젝트의 1단계 입찰에 서명했다.

2022년 1월, 프로젝트회사인 서닝웰인터내셔널리미티드는 보
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계획된 700MW 우글예비크 III 발전소
에 중국 은행 대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고 밝혔다.

2022년 2월, 파키스탄 정부는 가동 후 청구 대금 지급을 위한 최
우선 계획에 이미 많이 지연된 300MW 과다르 발전소를 포함하
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치는 파키스탄에서 중국 자금이 지원된 다
른 발전소 사업의 지불 문제로 인해 과다르에 대한 대출 보증을 
거부했던 중국 보험 회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최
우선 순위를 부여해준 대가로 중국 정부는 발전소의 재정 조건충
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2년 2월, 중국에너지는 인도네시아의 할마헤라 페르사
다 리젠드 발전소의 4x380MW 규모 확장을 위한 엔지니어링, 조
달 및 건설(EPC) 계약을 체결했다.

https://www.iea.org/reports/net-zero-by-2050
https://www.gem.wiki/Ncondezi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Musina-Makhado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Sulawesi_Labota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Sulawesi_Labota_power_station
https://www.biaokezhan.com/detail/61a9d07d9135e6db8311b62f.html
https://www.gem.wiki/Ugljevik_Thermal_Power_Plant
https://www.gem.wiki/Gwadar_power_station#Financing
https://www.gem.wiki/PT_Halmahera_Persada_Lygend_Nickel_Smelter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PT_Halmahera_Persada_Lygend_Nickel_Smelter_power_station
https://mp.weixin.qq.com/s/qOl_g_AeH8cSIxYR_vaP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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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130개의 신규 발전소(165GW)는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새로운 넷제로 목표에 따라 가동
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업에 의문이 제기된다.

■	 모든 탈석탄 결정이 파리협정 목표와 일치하지는 않는
다. OECD 국가에서 250개의 기존 석탄발전소(180GW, 
OECD 석탄발전 용량의 37%)만이 203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며, 비OECD 국가에서는 130개 발전소(100GW, 
비OECD 석탄발전 용량의 6%)가 205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	 “이상적으로” 2030년까지 탈석탄을 이루겠다는 독일의 
야심 찬 목표가 확고해지고, 미국의 2035년 청정에너지 
목표가 2030년까지의 탈석탄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폐쇄연도가 적용되는 석탄발전

7. 가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문서의 말미에 있는 부록 C(기후 분석 방법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 수는 590개(460GW,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의 22%)
로 증가할 것이다.

■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에 대
한 새로운 목표로 인해 인도는 2030년이 되기 훨씬 이
전에 석탄의 단계적 감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일본, 한국과 같은 OECD 국가들이 선진국의 탈석탄 기한
인 2030년을 훨씬 지나서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폐쇄 목표에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정부 발표를 발전소별 폐쇄 계획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아
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발전소 수준의 진행 상황
발전소 수준의 신규 설비용량 및 폐쇄 계획을 기후선언과 
파리협정 목표에 맞추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1) 활
발히 추진 중인 석탄발전 사업이 모두 실현되고, (2) 폐쇄나 
탈석탄 시기를 발표하지 않은 발전소가 현재까지 각 지역의 
평균 수명에 따라 폐쇄된다고 가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 용량을 추정했다.7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개된 다양한 버전의 글
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 전망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1.5℃ 경로를 향
한 탈석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탈석탄 일정은 지구 
온난화를 1.5℃로 유지하기 위한 IPCC 시나리오에서의 석
탄화력발전 추정치와 일치하는 지역별 경로를 개발한 글로
벌에너지모니터(GEM)와 그린피스의 2018년 보고서를 기
반으로 한다. 이러한 예측은 경제·정치적 전개에 따라 산업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실적인 경제·재정적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림 9와 같이,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까
지 석탄화력발전 용량 대부분을 폐쇄해야 함을 의미하지
만, 중국의 전력업계는 여전히 10년에 걸친 석탄발전 용량
을 확장하도록 계획 중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석탄발전 용

량 경로는 최소 2040년대 후반까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비OECD 국가들은 2017년 이래로 매년 미래 
석탄발전 용량을 축소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글래
스고 정상회의 준비 및 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신규 석탄
발전 중단과 해외 화석연료 사업 자금조달 중단 선언은 더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 OECD 국가들도 탈석탄에 진전을 
이뤘지만,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탈석탄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그러나 많은 OECD 및 비OECD 국가
의 진척이 중국의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표와 착공으로 인
해 완전히 상쇄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의 예
상 경로는 움직임이 없었다.

2017년  말(주황색  선)에는  OECD의  석탄발전  용량이 
670GW였으며, 2030년까지 511GW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2021년 말(검은색 실선) 기준, OECD 국가 및 사업
자의 단계적 폐쇄 결정에 따르면 2030년 석탄발전 용량은 
119GW 감소하여 392GW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래스고 
선언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OECD 석탄발전 용량은 2035년
까지 75% 감소하여 170GW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늦어도 해당 시기까지 OECD 국가에서 
완전한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1/01/CoalPathwa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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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 최대 석탄발전 용량이 예상되는 OECD 국가는 
미국, 일본, 터키, 독일, 한국, 폴란드, 호주다. 해당 국가 중
에서도 터키는 여전히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 확장을 계획
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비OECD 국가에서 예상되는 2030년 석탄
발전 용량은 2017년 이후 138GW 감소했으며, 글래스고 선
언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80GW 더 감소할 것이다. 글래스
고 선언을 고려하면 2017년 상황에서 가장 큰 감축은 인
도(60GW), 베트남(19GW), 방글라데시(17GW), 이집트
(15GW)에서 일어났다.

2017년 이후 중국에서 착수되거나 재개된 신규 석탄발
전 사업으로 인해 중국의 석탄발전 예상용량은 자그마치 

106GW 증가하여,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감축분의 절반
을 상쇄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석탄발전 용량
은 2040년대에 가서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경로에
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경로를 따르더라도 지금
부터 착수되는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가 없어야 한다.

글래스고 선언이 이행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2030년에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2,200GW인 반면, IPCC 
1.5℃ 경로와 일치하는 용량은 그 절반인 1,100GW로 추정
된다.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할 수 있는 배출예산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1,100GW(OECD에서 340GW, 중국에
서 500GW, 나머지 국가에서 200GW 추정)를 취소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그림 9: 지역별 과거 및 예상 석탄발전 용량(1990~2050년), 현재 기후선언 및 1.5℃까지의 격차 (단위: GW)
그래프: 중국 = 좌측 상단, 비OECD 국가 = 우측 상단, OECD = 좌측 하단, 전체 = 우측 하단.

경로(선): 1.5℃ 경로 = 점선, 현재 경로 = 실선, 기후선언 경로 = 파선.

연도별 예상 총 용량: 주황색 = 2017년, 빨간색 = 2018년, 파란색 = 2019년, 초록색 = 2020년, 검은색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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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부문 탈탄소화에서 “청정 석탄” 기술의 역할:  
불확실하고 비싼 방해요소

2 0 2 1년의  화 두 는  “ 저감 ”이었다.  석탄 발 전에 서  저감은 
일반적으로 탄소 포집·저장(CCS),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또는 기타 “첨단” 석탄발전소 기술을 사용하여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탄소 포집은 
특정 부문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술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고비용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해왔다. 따라서 기후 연구원, 운동가, 
환경보호 단체 등은 CCS  기술이 세계의 화석연료 의존을 
사실상 연장하고, 절실히 필요한 재생에너지 대안으로의 전환을 
방해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1년,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첨단” 석탄발전소 기술에서 멀어지기보다 
오히려 더욱 강화했다.

CCS의 반복되는 문제와 차질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다수의 탈석탄 전략은 석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CCS 기술의 
개발 및 확대에 계속해서 희망을 걸고 있다. 에넬의 CEO가 
탄소 포집 및 저장이 지금까지 전력 산업에 “효과가 없었다”고 
표명했듯이 다른 기업들은 CCS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더 
나은 기후위기 해결책은 “탄소배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일본의 석탄 의존과 “넷제로”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일본 정부는 CCS 외에도 암모니아 혼소·석탄가스화(IGCC)  
기술과 같은 첨단 석탄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화력발전소를 “배
출량 0”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감사보고서는 미국 에너지부가 탄소 포집 프로젝트 11건에 
11억 달러를 지출했으나 단 3건의 구축에 그친 지출 낭비를 
비판했다. 구축으로 이어진 페트라노바 탄소 포집 사업은 240MW 
규모 패리쉬 발전소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를 포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유가로 인해 압축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2020년 5월 가동이 중단되기 전까지 미국의 유일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탄소 포집 프로젝트였다. 캐나다 바운더리 

댐 발전소의 CCS 시설 역시 “세계 유일의 대규모 발전소 탄소 
포집 프로젝트”로 칭해졌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2021년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가동되지 않았다. 가동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페트라노바와 바운더리 댐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가동 
중단은 석탄 탄소 포집 사업제안을 고려하는 정책결정자와 
투자자들에게 경고신호를 보낸다.

수백 개의 주요 투자자 그룹들은 최근 전력회사들에게 탈탄소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상쇄를 사용하지 말고, 위험도와 고비용을 
이유로 탄소 포집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존 석탄발전소는 경쟁력이 
없다. CCS를 추가하면 석탄의 경쟁력은 훨씬 더 낮아진다. 
라자드(Lazard)는 운송과 저장 비용을 제외한 CCS 90% 석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메가와트시(MW/h)당 152달러로 
추정하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나 기타 대안보다 훨씬 비싸다. 
한 호주 기관은 통합 비용을 포함한 풍력·태양광 발전의 LCOE 
비용인 MW/h당 46~67호주달러와 비교하여, CCS가 장착된 
역청탄발전소의 2030년 LCOE를 MW/h당 162~211호주달러로 
추산했다. 전력 부문에서 CCS의 비용문제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걸친 CCS의 다차원적 가치는 CCS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택적인 지원이 최선의 기후정책임을 시사한다”는 연구 결론에도 
반영되었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실패한 탄소 포집 사이의 극명한 차이 역시 강조됐다.

학계와 지역 사회가 수년간 주장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 로 의 완전한 전환 을 가 능하게 하 는 탈석탄 만 이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청정 석탄” 기술이라는 헛된 약속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고가이면서 불필요하고 노후한 석탄발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투자는 궁극적으로 기후목표, 
공중보건, 환경, 그리고 석탄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다.

https://www.e3g.org/news/explained-what-does-unabated-coal-mean/
https://www.cnbc.com/2021/07/20/climate-crisis-and-carbon-capture-why-some-are-worried-about-its-role.html
http://m.koreaherald.com/view.php?ud=20211110000781
https://www.cnbc.com/2021/11/25/climate-enel-ceo-skeptical-of-carbon-capture-and-storage-technology.html
https://www.eenews.net/articles/doe-risks-wasting-significant-funds-on-ccs-audit/
https://www.eenews.net/articles/doe-risks-wasting-significant-funds-on-ccs-audit/
https://www.gem.wiki/Boundary_Dam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Boundary_Dam_Power_Station
https://www.eenews.net/articles/ccs-red-flag-worlds-sole-coal-project-hits-snag/
https://www.eenews.net/articles/ccs-red-flag-worlds-sole-coal-project-hits-snag/
https://www.energyandpolicy.org/major-investors-warn-utilities-against-carbon-capture-and-offsets/
https://www.lazard.com/media/451905/lazards-levelized-cost-of-energy-version-150-vf.pdf
https://reneweconomy.com.au/csiro-gencost-wind-and-solar-still-reign-supreme-as-cheapest-energy-sources/
https://www.energyandpolicy.org/major-investors-warn-utilities-against-carbon-capture-and-offsets/
https://cer.org.za/wp-content/uploads/2019/01/The-Myth-of-Clean-Coal-Technical-Report-January-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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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한국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
으나, 이는 파리협정을 충족하기 위해 선진국에게 2030년 
탈석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크게 뒤쳐진 목표
다.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COP26에서 ‘석탄에서 청
정전원으로의 전환 선언’에 서명했지만, 이후 2030년까지
의 탈석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에 따르면, 한국의 전원믹스에서 2030년 석
탄 비중은 21.8%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석탄발
전소의 수를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 시나리오와 한국전력(KEPCO)그룹사에서 각
각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역시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임기 만료 전까지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10기 중 마지막 
4기가 2021년 폐쇄되었으며, 추후에 가스로 전환될 예정이
다. 그러나 같은 해, 신설된 신서천·고성 석탄발전소가 가
동을 시작하며, 정부의 석탄 반대 입장을 먹칠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8GW 외에도, 논란의 신규 석
탄발전소(4.18GW) 2곳의 건설이 계속 진행 중이며, 2023
년(강릉안인)과 2024년(삼척)에 완공될 예정이다. 산업통

상자원부는 전체 석탄발전소(43기)의 절반 이상(24기)을  
암모니아 혼소(20%)로 2030년까지 개보수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는 대신 
암모니아 혼소를 선택하는 것은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국가 석탄 의존을 높일 위험이 있어 에너지 전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2021년 해외 석탄발전 공적자금 조달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의 개보수, 탄소 포
집·저장(CCS)을 갖춘 사업,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거래
에는 여전히 예외로 적용된다는 주요 허점이 있다. 국내 금
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에서 멀어지고 있다. 삼척이 건
설 자금 조달을 위해 2021년에 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전량 미매각되었고, 회사의 신용등급도 AA-에서 
A+로 하락했다. 520억 달러 규모의 석탄발전소 보험제공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주요 보험사 8곳은 신규 석
탄발전 보험을 전면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하여 탈석탄을 약속한 국내 금
융기관 대부분은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제한하
고 있으며, 포괄적인 투자철회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참고: 이 보고서의 영문본에는 한국 외 다른 국가 및 지역
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Global Energy Monitor 웹사
이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kr/eng/brd/m_5674/view.do?seq=320665
https://www.iea.org/reports/net-zero-by-2050
https://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80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Republic%20of%20Korea%20First/211223_The%20Republic%20of%20Korea%27s%20Enhanced%20Update%20of%20its%20First%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_211227_editorial%20change.pdf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Republic%20of%20Korea%20First/211223_The%20Republic%20of%20Korea%27s%20Enhanced%20Update%20of%20its%20First%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_211227_editorial%20change.pdf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skorea-commits-challenging-goal-cutting-emissions-40-2018-levels-by-2030-2021-10-18/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10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2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ws/kepco-commits-to-carbon-neutrality-and-coal-phase-out-by-2050/
https://www.spglobal.com/platts/en/market-insights/latest-news/energy-transition/010322-south-korea-retires-two-oldest-coal-fired-power-plants-to-replace-with-lng
https://www.gem.wiki/Shin_Seocheon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Goseong_Green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Anin_power_station
https://www.gem.wiki/Samcheok_power_station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5640
https://english1.president.go.kr/BriefingSpeeches/Speeches/971
https://www.eco-business.com/news/south-korea-mulls-backpedaling-from-overseas-coal-financing-freeze/?sw-login=true
https://www.econotimes.com/Koreas-coal-power-companies-squeezed-for-financing-amid-ESG-fever-1611173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3471
http://beyondcoal.kr/bomb_202106.php
http://beyondcoal.kr/en/41_en/24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67&curpage=1
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boom-and-bust-coa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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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국가별 사업추진 및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용량 (단위: WM)

국가 착공 전 건설 중 모든 추진 단계 보류 가동 중
취소 

(2010~2021)
알바니아 0 0 0 0 0 800
아르헨티나 0 0 0 120 375 0
호주 1,000 0 1,000 4,720 24,677 8,716
오스트리아 0 0 0 0 0 800
방글라데시 10,890 6,734 17,624 3,440 1,845 22,845
벨라루스 0 0 0 0 0 1,400
벨기에 0 0 0 0 0 1,10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530 0 3,530 550 2,073 1,020
보츠와나 900 0 900 2,400 732 4,650
브라질 1,666 0 1,666 600 3,177 4,390
브루나이 0 0 0 0 220 0
불가리아 0 0 0 0 4,829 2,660
캄보디아 700 1,015 1,715 0 705 4,880
캐나다 0 0 0 0 5,680 1,500
칠레 0 0 0 0 4,941 9,527
중국 158,446 92,319 250,765 36,266 1,064,401 622,262
콜롬비아 0 0 0 1,585 1,634 1,250
크로아티아 0 0 0 0 210 1,300
체코 공화국 0 0 0 0 7,406 1,380
콩고 민주 공화국 0 0 0 500 0 0
덴마크 0 0 0 0 1,180 0
지부티 0 0 0 150 0 0
도미니카 공화국 0 0 0 0 1,064 2,040
이집트 0 0 0 0 0 15,240
엘살바도르 0 0 0 0 0 370
에스와티니 300 0 300 500 0 1,600
에티오피아 90 0 90 0 0 0
핀란드 0 0 0 0 1,468 385
프랑스 0 0 0 0 3,107 180
조지아 0 0 0 300 0 0
독일 0 0 0 0 38,356 20,413
가나 0 0 0 0 0 2,100
그리스 0 660 660 0 1,925 1,250
과들루프 0 0 0 0 102 0
과테말라 0 0 0 0 1,010 300
기니 0 0 0 0 0 330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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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업추진 및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용량 (단위: MW)— 계속

국가 착공 전 건설 중 모든 추진 단계 보류 가동 중
취소 

(2010~2021)
온두라스 0 0 0 0 105 0
홍콩 0 0 0 0 6,110 0
헝가리 0 0 0 0 944 3,520
인도 23,893 31,340 55,233 20,450 231,947 587,231
인도네시아 10,840 15,419 26,259 11,220 40,162 32,770
이란 0 650 650 0 0 0
아일랜드 0 0 0 0 915 0
이스라엘 0 0 0 0 4,900 1,260
이탈리아 0 0 0 0 6,956 6,795
코트디부아르 0 0 0 0 0 700
자메이카 0 0 0 0 0 1,140
일본 500 5,470 5,970 0 50,114 12,177
카자흐스탄 636 0 636 130 11,999 2,260
케냐 1,050 0 1,050 960 0 730
코소보 0 0 0 0 1,290 830
키르기스스탄 0 0 0 600 910 0
라오스 6,126 0 6,126 600 1,878 700
라트비아 0 0 0 0 0 435
마다가스카르 60 0 60 0 120 0
말라위 300 0 300 220 0 3,100
말레이시아 0 0 0 0 13,280 4,900
모리셔스 0 0 0 0 195 110
멕시코 1,400 0 1,400 0 5,378 1,850
몰도바 0 0 0 0 1,610 0
몽골 7,080 50 7,130 950 960 2,010
몬테네그로 0 0 0 0 225 1,664
모로코 0 0 0 0 4,257 1,670
모잠비크 1,350 0 1,350 900 0 3,770
미얀마 0 0 0 0 160 21,225
나미비아 0 0 0 0 120 550
네덜란드 0 0 0 0 4,152 1,311
뉴질랜드 0 0 0 0 500 0
니제르 200 0 200 100 0 400
나이지리아 0 0 0 2,400 285 2,145
북한 0 0 0 0 3,700 300
북마케도니아 0 0 0 0 800 730
오만 0 0 0 1,200 0 0
파키스탄 4,082 3,300 7,382 163 4,968 24,040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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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업추진 및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용량 (단위: MW)— 계속

국가 착공 전 건설 중 모든 추진 단계 보류 가동 중
취소 

(2010~2021)
파나마 0 0 0 0 426 0
파푸아뉴기니 0 0 0 52 0 0
페루 0 0 0 0 135 135
필리핀 2,670 1,621 4,291 5,600 10,557 10,980
폴란드 500 100 600 0 30,180 22,383
포르투갈 0 0 0 0 0 0
루마니아 0 0 0 0 4,675 5,705
러시아 2,193 335 2,528 326 41,770 12,530
세네갈 0 0 0 0 155 850
세르비아 1,350 350 1,700 0 4,405 1,445
슬로바키아 0 0 0 0 769 885
슬로베니아 0 0 0 0 1,069 0
남아프리카 1,470 2,400 3,870 600 43,409 14,330
대한민국 0 4,180 4,180 0 38,114 7,500
스페인 0 0 0 0 3,127 800
스리랑카 0 0 0 2,400 900 3,500
수단 0 0 0 0 0 600
스웨덴 0 0 0 0 0 0
시리아 0 0 0 0 60 0
대만 0 0 0 0 19,244 14,000
타지키스탄 0 0 0 300 400 350
탄자니아 600 0 600 690 0 1,075
태국 600 0 600 56 5,988 11,670
터키 10,020 1,465 11,485 995 18,773 86,993
우크라이나 660 0 660 0 19,525 2,060
아랍에미리트 0 1,200 1,200 1,200 1,200 3,070
영국 0 0 0 0 6,328 9,968
미국 300 0 300 0 226,978 28,168
우즈베키스탄 0 0 0 150 2,493 300
베네수엘라 0 0 0 0 0 2,800
베트남 20,130 6,840 26,970 3,540 22,717 44,915
잠비아 0 0 0 0 330 2,240
짐바브웨 4,570 990 5,560 350 950 7,240
계 280,102 176,438 456,540 107,283 2,074,732 1,7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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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아래 표는 착공 전 단계 석탄발전 사업 보유국들을 총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최하위에서 최상위의 순서로 정렬한다. 
보류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제안은 설비용량

에서 제외했다(‘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 정의 부분 참조). 
상위 6개국이 전 세계 착공 전 단계 설비용량의 84%를 차
지한다.

2022년 1월 기준, 착공 전 단계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한 34개국 (단위: MW)

국가
탈석탄동맹(PPCA) 

가입 여부 허가 예비 허가 공표 그림 8 분류
마다가스카르 미가입 0 60 0 비 OECD
에티오피아 가입 0 0 90 비 OECD
니제르 미가입 0 0 200 비 OECD
미국 미가입 0 0 300 OECD / EU
에스와티니 미가입 0 300 0 비 OECD
말라위 미가입 0 300 0 비 OECD
폴란드 미가입 0 500 0 OECD / EU
일본 미가입 0 500 0 OECD / EU
탄자니아 미가입 0 0 600 비 OECD
태국 미가입 0 600 0 비 OECD
카자흐스탄 미가입 0 636 0 비 OECD
우크라이나 가입 0 660 0 비 OECD
캄보디아 미가입 700 0 0 비 OECD
보츠와나 미가입 450 150 300 비 OECD
호주 미가입 0 1,000 0 OECD / EU
케냐 미가입 0 1,050 0 비 OECD
모잠비크 미가입 0 300 1,050 비 OECD
세르비아 미가입 0 350 1,000 비 OECD
멕시코 가입 0 0 1,400 OECD / EU
남아프리카 미가입 0 1,470 0 비 OECD
브라질 미가입 940 726 0 비 OECD
러시아 미가입 0 450 1,743 비 OECD
필리핀 미가입 1,470 1,200 0 비 OECD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미가입 450 1,250 1,830 비 OECD
파키스탄 미가입 1,290 2,752 40 비 OECD
짐바브웨 미가입 1,120 750 2,700 비 OECD
라오스 미가입 2,000 0 4,126 비 OECD
몽골 미가입 450 5,980 650 비 OECD
착공 전 단계 총 설비용량 기준 상위 6개국 (전 세계 총 용량의 84% 차지)
터키 미가입 3,420 4,100 2,500 OECD / EU
인도네시아 미가입 2,020 6,840 1,980 비 OECD
방글라데시 미가입 0 4,540 6,350 비 OECD
베트남 미가입 5,060 12,070 3,000 비 OECD
인도 미가입 12,630 8,343 2,920 비 OECD
중국 미가입 36,795 46,737 74,914 중국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coal-plant-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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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기후 분석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따른 폐쇄 시기는 석탄발전
소의 평균 폐쇄 연식과 가동 중인 발전소 연식의 90번째 백
분위수 중 더 큰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시운전 날짜가 공
표되지 않은 신규 발전소의 경우, 사업 현황에 따라 구분하
여 향후 10년동안 시운전을 분산했다.

설비용량이 이미 정점에 도달한 국가는 즉시 탈석탄 연도
를 향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가정했다. 여전히 신규 설비
용량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마지막 발전소가 완공된 후 
5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설비용량이 목표를 향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탄소중립 목표는 목표 연도까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석탄의 단계적 폐쇄를 의미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다.

중국의 경우, 칭화대 기후변화연구원(ICCSD) 로드맵에 
따라 2060년 탄소중립 목표가 2050년에 180GW의 석탄화
력발전 용량에 상응한다고 가정했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
(CEC)의 예측에 따라 석탄발전 용량은 2030년에 1,260GW
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가정했다.

미국의 2035년 청정에너지 목표는 2035년까지 (저감장치가 설
치되지 않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1.5℃ 경로는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와 그린피스가 
2018년 발간한 경로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동일한 배출
예산과 방법론을 따르지만 석탄발전소의 현황 변화를 반
영하도록 발전소 수명이 업데이트되었다. 해당 경로는 발전
소 이용률의 급격한 감소를 가정하는데, 이는 배출량이 설
비용량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s://mp.weixin.qq.com/s?__biz=MzU5MzY5ODIwNQ==&mid=2247489210&idx=1&sn=a5ae68dba2ad6353f548d239cc1f7c01&chksm=fe0dda48c97a535e5aacdcd35fbb6b5617399dbf4ab1fb924ed4cfa88c38505bf2e695398fa4&mpshare=1&scene=1&srcid=1010FyLYJ6IlZljKzUFknn5T&sharer_sharetime=1602320944568&sharer_shareid=f4948604141ac9ed7980870285a1112b&exportkey=AVQvc2AynfuIH37y4YEGk9s%3D&pass_ticket=bFf8ybyzy%2B0kiKIu21oY3%2Fhim4alJchN6wS2DTC%2FIagChm926Z3AS7zMmRcntNRe&wx_header=0#rd
https://news.bjx.com.cn/html/20220126/1201494.shtml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1/01/CoalPathwa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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